
THE TOWN NEWS 11May 4, 2020   Vol. 1314타운뉴스 칼럼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chahn@townnewsusa.com

디지털 세상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잠시

만 곁에 없어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뿐 아니다. 사무

실에서건 집에서건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한다. 심지어 

글을 쓸 때도 컴퓨터 앞에서 화면을 보면서 자판을 두

드린다. 단 일분일초도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업무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도 웬만한 건 다 전화나 문자로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할 수도 있다. 이름하

여 화상채팅이다.

서울 사는 선배 한 분이 자주 화상으로 연락을 해왔

다. 처음에는 반갑고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얼굴을 보

고 대화할 수 있음에 즐겁고 유쾌했다. 그러나 횟수가 거

듭될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아주 가

깝게 지내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에 흉허물이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곤란한 경우

도 있지 않은가. 속옷 바람에 세수도 하지 않은 상황이

거나 웃통을 벗고 있는데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

자고 하니 말이다. 선배에게 물었다. 왜 전화나 문자를 

해도 좋은데 화상으로 연락을 하냐고. 선배는‘딸이 손

주를 보여준다면서 화상으로 연결해 와서 자기도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나와 연락한 첫날 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누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 선배는 화상채팅 대신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

종 동영상과 좋은 글들을 수시로 보내주기 시작했다. 

당신이 보고 좋으니까 후배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하고 보내주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알림기능이 작동을 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선

배가 스마트폰 중독증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과학기술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

국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하는 사람은 39.8퍼센트, 

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19.5퍼센트로 상당수가 이미 스

마트폰 중독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이 중독인지 아닌

지 묻는 질문에는 단 1퍼센트만이 스스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은 좀 더 심각하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

인의 1/3이 스마트폰을 포기하느니 섹스를 포기하겠

다고 답했다. 또, 45퍼센트는 휴가를, 30퍼센트는 친구

를 포기하고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마약이

나 도박과 같이 스마트폰에도‘중독’을 붙이는 이유다.

스마트폰 중독도 술이나 마약처럼 쾌락중추를 통해 

서서히 중독에 이르게 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대부

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변화에 대한 욕구, 성취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

구, 자아실현과 초월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만

족시켜준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SNS 상에서 소속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혹

자는 동영상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기도 한다. 현실세계

에서 쉽사리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을 통해 쉽게 해결되므로, 점점 더 이것에 집착하게 되

고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허상이다. 가상의 세계다. 인간은 육체로

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한계

를 넘어설 수 없다. SNS 상에서 서로 연결된 것처럼 느

끼게 해주지만 대부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즉, SNS는 각자의 억눌렀던 본능 해소의 장(場)에 지나

지 않는다. 인터넷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실제 현실 

세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승리는 가상

공간에서의 만족을 가져다 줄 뿐이다. 결국 가상에서

의 나와 현실의 나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차이

가 벌어질수록 현실의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것인가. 가

능하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일단 눈앞에서 없애

는 것이 좋다. 눈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만지고, 열어

보게 된다. 둘째, 불필요한 알림음을 무시한다. 문자메

시지 알림이 울려도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대부분은 스팸이거나, 불필요한 농담 아니면 나와 크게 

관계없는 단체메시지들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

중한 사람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알림음을 꺼두

는 것이다. 셋째, SNS 알림기능을 꺼둔다. 가깝지도 않

은 사람들의 소식이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 일을 방해

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알림기능은 꺼두고 필

요할 때만 확인하자. 이메일도 따로 시간을 정해두고 확

인하는 것이 좋다. 촌음을 다투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

라면 굳이 아침에 눈뜨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한 번의 문자와 세 통의 전

화를 받았다. 그 가운데 사업상의 전화 한 통을 빼면 나

머지는 모두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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